
과학기술, 중장기 시각 필요하다
과기부 , DJ정부 과학기술정책 4년 평가 … R&D투자액 2배 증가

과학기술부(장관 채영복)는 김대중 정부 출범 4년을 맞이해 과학기술부문의 주요성과 및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DJ 정부가 들어선 이후 1999년에는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위

원회를 설치·운영했고,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 및 과학기술 5개년 수정계획을 수립·시행했으

며,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

다.

2000년에는 국가 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과학 기술기본법을 제정하고, 과학기술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과학기술 훈·포장 제도를 신설했으며, 대덕연구단지에 첨단 벤처기업의 입주를 가능토록 함으로

써 우리나라 최대의 연구단지인 대덕연구단지가 산·학·연 협동의 중심단지로 탈바꿈시켰다.

2001년에는 과학 대중화 확산을 위한 사이언스 북스타트 운동의 범 국민적 추진, 수도권 국립과학관 건립

예산 반영, 과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과학영재학교 설치 및 운영방안 확정, 과학기술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출

연연구기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정책을 내실화하고 과학기술강국 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김대중 정부 4년의 과학기술지표

구 분 항 목 1998년 2월 2002년 2월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투자 12조1858억원(1997) 15조8116억원(2001)
정부 R&D투자

(정부예산비율)

2조7057억원

(3.6%)

4조9556억원

(4.7%)
연구원 1인당 연구비 8802만원 8656만원(2000)

연구개발인력 총 연구개발인력 21만2117명 23만7232명(2000)
여성과학기술인력 1만2545명 1만6385명(2000)

IMD 지표 국가경쟁력 순위 35위 28위
과학 인프라 28위 21위
내국인 특허 등록건수 6175건 3만4958건
해외특허 취득건수 2434건 6642건

기 타 대덕단지 창업보육기업 27개 358개
SCI논문 발표수 7818편 1만2232편*
기업부설 연구소 3760개 9070개
기술 수출액 1억4000만달러 2억100만달러(2000)

과학기술 주요지표를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와 비교해 보면, 정부 부문의 R&D투자가 1998년 2조7000억원

에서 2002년 5조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으며, 투입한 연구개발투자 성과의 가시화로 국제특허 출원이 1998년

485건에서 2001년에는 2318건으로, 민간부문의 기업부설연구소는 1998년 3760개에서 2001년 9070개로 증가했

다.

영국의 Financial Times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UNDP의 과학기술 성취지수 5위, 지식기반국가 10위를 차지

했다.

과기부는 앞으로 그 동안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2002년 이공계 우수인력 확보와 사기진작,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신기술 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등 3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함으로써 2006년까



지 선진국 수준의 과학기술력을 달성할 계획이다.

또 2002년까지 미래 유망산업 창출을 위한 전략기술분야별 국가기술지도(National Technology Road Map )를

작성해 이를 토대로 국가 목표와 발전전략의 수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학·연의 연구주체간 목

표와 전략을 공유하고 역할분담 및 협동체제 구축을 통해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우수 청소년의 이공계 진학 기피현상을 극복하고 창의적인 고급두뇌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과학교육발전위원회 (위원장 과기부장관)를 중심으로 2002년 상반기에 과학교육 발전을 위

한 종합적 대책을 모색하고 초·중·고 과학교육 및 과학영재교육 정상화, 우수청소년의 이공계 진학 확대를

위한 범부처적 대책 수립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2001년 Bio산업 건설의 정책적 성과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2002년을 나노-바이오의 해로 선정

하고 NT·BT 분야의 전략전인 기술개발에 투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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